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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전통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대
통령의 좌석이나 군경(軍警)의 계급장
에도 무궁화가 들어있었던 것이다. 

오엽화와 협력하여 신의
나라에 들어가자

승리제단에서는 고조선 시대 사용한
와당(사진 상단중앙) 문양에 나오는
‘오엽화’는 무궁화라고 밝힌 바 있다. 

위 문양을 해석하면 오엽화와 협력하
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는 뜻이다. 그
럼 왜 하필‘오엽화’가 무궁화인가. 무
궁화는 꽃잎과 꽃술, 그리고 씨방에 이
르기까지 5숫자로 구성되어 있다. 또한
무궁화는 영생을 상징하는 꽃이요 무궁
화 노래가 동요를 비롯하여 가요에도
있다. 무궁화는 글자 그대로 영원히 피
는 꽃이므로‘영생’을 상징하는 것으로
볼 수 있다. 이는 우리 민족이 영생의
세계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보여주는 것
이다. 

무궁화를 어떻게 가져왔나

그럼 고조선 건국 초기의 사람들은
그 당시 무궁화를 볼 수 없는 대동강
유역에 언제 어디서 무궁화 꽃씨를 가
져와서 심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한민
족의 이동과정에서 찾아보자.
무궁화는 학명이 Hibiscus syriacus이다.

이는 무궁화가 시리아 지방에서 자생한
꽃이라는 근거가 된다. 학명에 시리아
를 적은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
다. 
필자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야곱의

12지파 중 동쪽으로 사라진 단지파라고
주장하고 있다. 물론 이것은 구세주 조
희성 선생의 말씀과 성경에 근거를 두
고 있다. 단지파는 블레셋 민족과 싸우
던 중 기원전 1216년경에 장수 삼손을
잃고, 지금의 레바논 남쪽 소라 성읍을
떠나 동북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.
그리하여 시리아, 이라크, 이란의 북서
쪽을 경유하여 카스피 해(海) 서안의
바쿠(Baku; 아제르바이잔의 수도)에 도
달하였고, 바다를 만난 우리 민족은 배
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갈 때, 바쿠에서
무궁화(Hibiscus syriacus) 씨를 채집한
것으로 보아야 한다. 바쿠는 북위 40도
선에 위치하고 있지만 한겨울 평균 기
온이 영상 4도로 온화하여 무궁화가 꽃
필 수 있는 자연환경이 된다. 무궁화의
재배조건은 최소한 영상 몇 도가 되어
야 한다. 

온대지방에서 여름에 피는 꽃나무는
거의 없는데, 무궁화는 7∼10월에 약
100일 동안 계속하여 화려한 꽃을 피운
다.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서 평안남도
까지 자랄 수 있지만 평안북도와 함경
남도 그리고 만주에서는 자라지 못한
다. 이러한 무궁화의 한반도 분포도를
염두에 두면, 고조선의 수도로 알려진
아사달(阿斯達)은 대동강 유역의 토성
리(土城里)로 비정(比定)할 수 있다.

이유인즉 토성리에는 고조선 시대의 수
막새가 다수 출토되고 있는데, 특히 그
수막새에 무궁화와 관련된 문양을 다양
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. 
카스피 바다를 건넌 한민족은 동쪽으

로 이동하여 중국 북부 알타이 산맥 부
근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시 우거(寓居)
한다는 것이 2백여 년 동안 살게 되었
고, 이후 알타이 산맥을 넘어 몽고를
거쳐 만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
도착한 후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세웠던
것이다.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
전이다. 
고조선 건국 초기에 신전(神殿)을 지

을 때, 지붕을 기와로 장식하였다. 당시
일반적인 주거형태는 나무나 풀로 제작
한 집이었으나 신전과 관공서 등은 기
와를 사용하였다. 그런데 지붕의 기왓
골 끝에 사용되었던 기와, 즉 수막새는
인류 최초의 와당 건축물 양식으로 창
작되어, 고조선의 수도로 비정되는 토
성리에서 사용된 것이다. 기원전 1000
년경 고조선의 원시 수막새에는 고조선
의 나라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를
최대한 실제 모습과 연관하여 새겨놓았
다. 그런데 기원전 사오백년경의 고조
선 시대의 중엽에 이르자 근화문 수막
새에 새기던 무궁화 문양은 실제 모습
을 그대로 구현하던 초기 문양과 다르
게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. 

근화문수막새

[그림1]의 근화문 수막새에는 고조선
초기 와당으로 무궁화 씨앗의 모습이
적나라하게 새겨져 있다.  
[그림2]의 근화문 수막새 역시 고조선

초기 와당으로 무궁화의 암술머리 5개
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 무궁화
는 꽃잎과 꽃술, 씨방 등 모두 5개로
구성되어 있다. 
[그림3]의 근화문 수막새에는 다섯 갈

래로 갈라진 잎사귀와 다섯 장인 꽃잎
을 복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무궁화의
특성을 보여준다.

그리고 고조선의 근화문 수막새의 두
드러진 특징은 수막새 중심에 일원상
(一圓相)의 동심원 문양을 한결같이 고

수하고 있다는 점이다. 이는 고조선 백
성들의 선조들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
나님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. 그러므
로 수막새 중앙에 일원상의 동심원 문
양을 둔 것은 태양을 상징하였다기보다
유일신 하나님과 신(神)의 나라를 표상

한 것으로 보인다. 마찬가지로 천제를
지내는 제사터를 둥글게 쌓은 환구단
또는 원구단(圓丘壇)도 고조선 수막새
의 동심원 기원(起源)과 맥을 같이 한
다고 볼 수 있다.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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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립극지
연구소가 남극에서 채집한 뒤 30년
간 냉동 보관해오던‘곰벌레(물곰·
waterbear·사진)’를 최근 부활시키
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. 몸길이가
최대 1.5㎜에 불과한 곰벌레는 초고
온·초저온·건조·진공상태에서도
잘 죽지 않는다. 이번에 냉동상태에
서 부활한 곰벌레는 1983년 남극에
있는 쇼와 기지에서 채취된 뒤 영하
20도에서 저장된 이끼에 포함돼 있
었다. 연구진은 2014년 5월 냉동상
태에서 꺼내 물을 주자 몸길이 0.3
㎜인 벌레 두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
했다. 이 가운데 한 마리는 20일 뒤
죽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23일 뒤
부터 모두 알 19개를 낳았고 이 중
15마리가 살아남았다.

지금까지 곰벌레가 건조한 실온상
태에서 9년 만에 소생한 예가 있지
만, 이번 실험 결과는 이를 크게 웃
돈다. 연구진은 곰벌레의 장기 생존
및 번식 능력이 유지되고 있던 것은
동결로 세포나 유전자 손상이 최소
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. 연구진
은 냉동상태에서 깨어난 곰벌레의
상태를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해
DNA를 분석하고 생존 메커니즘을
규명할 계획이다. 
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

곰벌레의 염기서열을 분석해
17.5%(약 6000개)에 달하는 유전자
를 박테리아와 식물, 곰팡이 등 다
른 생명체로부터 가로챘다는 사실
을 발견했다. 보통은 1% 미만의 유
전자가 다른 생물로부터 유래했다.
이는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고 주변
생물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
다.(한국경제신문 2016-1-17)

인체냉동보존술은 영생을 꿈꾸는
사람들이 미래에 과학기술이 발달
하면 자신을 부활시켜 영생을 이룰
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
을 두고 있다. 현재까지 냉동되어
죽은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
술은 발달하지 못했다. 
이번 곰벌레 부활은 냉동보존술을

믿는 사람들에게 부활가능성에 엄
청난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.*

영생의꿈이루어질까? 

30년냉동보관된곰벌레부활…인체냉동보존술현실로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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